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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량  

거  핀 지

   역

말 량  에 한  가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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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

    <말 량  >는 는 말 량  여  에 한   ‘재

미 는  들 주 ’, ‘ 님  어 ’, ‘생 티’ 게  개  

 어 다. 는 어 에게 없  도 하고, 고집  리 도 

하  우돌 말  피우는 다. 친 들  도 하고, 그  생

님께 단  맞 도 한다.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가 든  해결사가 

다. 는 주 짓  꾸러 지만,   다 고   말 량  

 사 하지   없  것 다.

   

     내   ‘ 님  어 ’는 티타   어지는  다루었고, ‘생

티’는  들  생 티에 한 다. 원  해  돕  해 

 들 생  티  티타   개하는 <  엿보 >  

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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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

말 량  

거  핀  사, 프리  강사, 가, 시 , 원, 학 , 객원  

,  못지 게 한   다.  시간  사  

학생들과 함께 학 에  보낸다. 거  핀  가 과 함께  돈카 에 살고 

다. 

거  핀  

말 량  (BAD BECKY)

생님  늘  신  니 (THE DAY OUR TEACHER WENT BATTY)

도미니  견(DOMINIC'S DISCOVERY)

가 (FAMILY PHANTOMS)

당신도 그런 사 다(IT TAKES ONE TO KNOW ON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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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 한 

계곡에 지다(HEAD OVER HEELS IN THE DALES)

계곡 편에(THE OTHER SIDE OF THE DALE)

험 한 계곡  어(OVER HILL AND DALE)

곡  는 계곡(UP AND DOWN IN THE DAL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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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 핀 

말 량  

린  가  그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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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 누  리 틴에게   칩니다.

핀

 행 2004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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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미 는  들 주

님  어

생  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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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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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미 는  들 주

   드리어 생님  커다  컬러 그림  펴고 하게 미  지었습니다. “ 들 , 

늘  생님  다운 공주님  는 재미 는  어  거 .” 드

리어 생님  드러운 리  말했습니다. 

    돼, 보 같  공주  짝 는 갑  고  가리지 는 한 사들

 는 그런 지루하고 해 진 , 가엾   죽  당하고 그 후  

 원  행복하게 살 다는 결말  는 그런 는 니었  하고 

는 생각했습니다. 

    생님   피  는  , 한 색 계 , 리 없

는  는 미진진한 는 어   없는 걸 ? “우 쳇!” 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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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 쳤습니다. “ 는 다운 공주가 싫어 .”

   “ 니 , 그러   돼, .” 드리어 생님   게 미  지  말했습니

다. 는 생님  리  해 한 그러진 얼  하고는 “ 니 ! 는 그

.” 고 말했습니다.

   “ 는 다운 공주님들  .” 민타가 리는 리  말했습니다. 

“공주님들  할 것 같 .”  

   , 민타는 공주가 는  당연  하겠지 고 는 생각했

습니다. 민타는 동 에 는 럼  고 학 에 니다.   

곱슬 리  간 실  리본  고, 진주 단   칼 가 달린 벳 원피

에, 프릴 식  달린  럽 지    것 같   말  신고, 쪽에 

색  리본  달린 짝 는 검 색  신고 다닙니다. 민타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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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는  없습니다. 하고 단 하고 항상   니다.    

민타가  짜 게 하는 니다. 는 는    

지 .  

   는  집에  막내 니다. 에게는 드  는  

가 습니다. 는 들과 병  하거 , 에 가 거 , 담 에  

균   하  거 , 운하에  시  하거 , 싸움  하거 , 진    

만들  거 , 공   는 것  에  에  고 

는 것보다 훨   재미 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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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는 는  공주  갖고 어. 그리고 리 마   마 탄 

님도  거 ” 민타가 말했습니다.

   “ ,  들  싫어. 들  하  같  해  계집 들 같 .” 가 

얼거 습니다.

   “당연  든 여  들   다운 공주님 럼 는 꿈  꾸고  거

.”  드리어 생님  여  미  지  동그 고 커다  경  내 다

보  말했습니다. “ 생님  어  도 그랬었거든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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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는 드리어 생님  학  연못에 사는  드러내 고  웃는  눈

 청개 리  닮 다고 생각했습니다. 드리어 생님  습  다운 공주  

습과는  달 습니다.

   “ 는 커  다운 공주님  고 싶어.” 민타가 말했습니다.

   “ 는 어   우주 행사   사,  다에  하는 

   니   고 싶어. 는 식 공주는 니 .” 가 

말했습니다.

   “그 게  거다, 카!” 드리어 생님  쏘 듯 말했습니다. 드리어 

생님  가 게  항상  카 고 습니다. 에는 가 

생님에게 게 행동한 것  합니다.

   “ 게 담만 늘어 다보  다운 공주님  는 늘 는 듣지 못

할 거 .”

   “신 다.” 가 말했습니다. “그 신 우주에   계  킬러가 는 

 들 주시  돼 ?” 

   “한 마 도  하 , 카, 는 복도에   만  어  할 거다.” 드

리어 생님  에게 한 게 울  같   말했습니다. 드리어 

생님   첫  고, 가볍게 침  하고는 계  어 갔습니다. “‘  

 주  에 다운 공주가 살고 었어 . 공주는   리에  

눈동  커다  눈, 드러운 피  가지고 었지 . 공주   주 어  

마치......’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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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피 같 어 .” 가 리쳤습니다.

   “ 니 , 피가 니 .” 드리어 생님  말했습니다. “‘공주   짝 는 

같  었어 .’”

   “ 는 가 싫어 .” 가 말했습니다. “ 에는 가 들어 어 . 가 한

 가 에 걸   막  죽  뻔 했어 .”

   “ 는 가 .” 민타가 말했습니다. “맛 는 것 같 .”

   드리어 생님  시 동   보다가  계  었습니다.“‘그리고 

그 공주  ......’”

   “도리 ” 가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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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니, 도리 가 니 .” 생님  말했습니다.

   “  도리 고 하   죠?” 가 었습니다.

   “ 냐하   다운 공주   도리 가 니  지, 그게 .” 

드리어 생님  카 게 말했습니다. 

   “우리 할 니는 도리 고 했어.” 가 에게 말했습니다.

   “ ,  공주   도리 가 니 .” 생님  단 하게 말했습니다. “  공

주는 카리 마 공주 어 . 그리고 공주가 사는 곳 ......”

   “ 과 해골, 시체가 가득한 어 고, 하고, 지독한 냄새가 는 거미

  .” 지 다  들  향해 마 럼  웃어 보  

가 말했습니다.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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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니 , 그 지 .” 드리어 생님   꾹  말했습니다. “공주는 

지  듯한 벽  는  잿  에 살고 었는 , 그  마 에 걸린  

 한 곳에 겨  었어 .” 생님  욱  한 리  계  어 

갔습니다. “‘어느  카리 마 공주가  벽   통해  내다보고 었

는 ,......’”

   “공주가 어 어 !” 가 쳤습니다.

   “ 니 , 공주는 어지지 어!” 드리어 생님  짜   말  말했습니

다. “ 카, 해 그만하고  듣지 , 가  함께  어지게 

 거다.” 

   “ ,  는 지루해 .” 가 말했습니다. “피  는   

 들 주시  돼 ?”

   “  돼!” 생님  쏘 습니다.

   “ 는  싫어.” 민타가 말했습니다. “  울 것 같 .” 

   “그건 가 보같   마  해  그런 거 .” 가 웃었습니다.

   생님   계  어 갔습니다. “‘갑 , 다운 카리 마 공주는 

 리  욱한 지  견했어 .’”

   “그건 험 한 에 ” 가  리  쳤습니다. “ 카 운 , 피  

들  것 같  간 눈, 다  톱  가지고 고 에 는  뿜어내 . 험 한 

 카리 마 공주  고  거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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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그것   니 .” 드리어 생님   고 말했습니다. “그것   

는 님 었어 .”

   “ 는 는  는 싫어 .”  심   가 평하듯 말했

습니다. 

   “ 는 커  는 님  고 싶어 .” 사  말했습니다.

   “ 는 는 님과 결 하고 싶어 .” 민타가 주 감상  리  

한  내  말했습니다.

   “ , 는 극 도한 해   결 하고 싶어.” 가 말했습니다. “ 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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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하게  고 한 쪽 눈엔 커다  검   하고 지. 그리고 커다 고 

근사한  갈고리에 는 단검  고 어. 커다    개  고 말

  거리는 새도 가지고 어.”

   “ 카,  듣지    복도에  게 할 거 .” 드리어 생님

 그만 내심  고 쏘  꾸했습니다. “  , ‘   마  탄 

는 가 고 었어 . 가닥 가닥, 가닥 가닥, 는  다리  

건 어 . 그 ......’”

   “ 가 다리에  어  강에 어 !” 가 리쳤습니다. “그  

는 강  내 갔어 . 그 곳에는 에 거 한 과 카 운  가진 

어 떼들  살고 었는 ,  싹 싹 , 싹 싹 , 우 우 , 우 우  거리  

달 들어  게걸 럽게 어 어 .”

   드리어 생님  얼 에는 미  에 미 가 사 지고 없었습니다. 드리어 

생님   카울러  개가 거리   게 릴 럼 

보  시 했습니다. 카울러 는  웃는  없고, 항상 에게 

가 본 들 에 가  말  듣지 고 골치 픈 고 말하는 학  

니다. 도 역시 카울러  하지는 습니다. 

   “가  복도에  어, 카.” 드리어 생님  했습니다. “ 생님 훼 하

는 거 그만하 고 경고했지.  행동하고 업시간에 리 지 지 말  한다

는 것  닫고 할 지 복도에  어.”

   는 복도에  는 것  습니다. 지루한 카리 마 공주  겁쟁  가 

는 시시한  듣는 것 보다 훨   재미 었  니다. 어 든 

는 가 어떻게 개 지 고 었습니다. 동    결말  항상 

가 공주  하고,   다리  건  마 에 걸린  , 원

 행복하게 사는 것   니다.  감상 !  감상 ! 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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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! 는 생각했습니다. 

   복도에  ‘ 연탐 ’ 탁  에 커다  리 가 었습니다.  에

는 ‘곤 ’ 고 쓰   어 었습니다.  , 거미, 개미, 집게

, 다리가  꾸 , , 그리고 그 에도 꿈틀거리  어가는 진 

들  가득했습니다. 는 들  주 합니다. 

   그  가  집  원  집  어 운 에  들   도 

합니다. 

   는 들  냥갑  잼 병에 담  지만, 가  들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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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들 침 에 어 도 합니다. 개  재 게 움직여 다니는 

 많    다리  살  검 색 거미들  견하거 , 침 시트 에  꿈틀거리

는 한 갈색 집게 들  견하 , 들  얼마   질러 는 지 

니다. 그럴  들  그 게 커 보 지는 습니다!     

   리  에 ‘만지지 마시 ’ 고 검 색    쓰여 습니다. 

   “ !”  껑  들어 리  가 말했습니다. “ 고 보  겠지!”

   는   집어 어  에  들  하  하   꺼

내어, 탁  에 습니다. 들  꿈틀거리고  꿈틀거 습니다. 지

다 재 게 도망쳤습니다.  미 러지  어 다 습니다.   

   

   커다   한 에 드럽게 고 는 말 재미 다고 생각했습니

다. 가 간지럼  태웠습니다. 그  는 틀림없는 질 고 한 그 우  

 생님  리  들었습니다. 는 들  재 리 주 니에  었

습니다. 마지막 집게  막 집어 리는 간 그 우   생님   

돌  습  드러냈습니다. 

   “ 실 에  하고 는 거냐, 카?”  생님  동그 고  얼 에 

한  하고 에게  다가  한 리  었습니

다.  생님  리가 고동 리 럼 고 몸집  하마 럼 거 합니다. 

  

   “ , 카?” 그 우   생님  럽게 말했습니다. “  복도에 

는 거냐?”

   “쫓겨났어 ,  생님.” 는 상냥한 리  말했습니다.

   “쫓겨났다고!”  생님  다시 말했습니다. “ 가  다시 말  린 것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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닌  말 냐?”

 

  “ , 니 ,  생님” 는 리  가다듬고 가  진한 리  말했

습니다. “그게 사실  드리어 생님  사  는 과 우주에   계  

킬러들  는 말 운  어주고 계시는  가  워하니

 생님   다  지 복도에 어도 다고 하 어 .” 그리고 

는 여 말했습니다. “ 는 다운 공주님과 는 님  는 

 해 .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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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”  생님    얼거 습니다. “ 고? 우주에   

계 ?”  생님   실  들여다보 습니다. “ , 그 는 지

  것 같 . 실  돌 가도  해 .” 

   “ ,  생님.” 는 주 진한  내   말했습니다. “감사합니

다,  생님.”

   “내가 복도에  다리 고 말했  , 카.” 가 실  에 타

 드리어 생님  말했습니다. 

   “  생님  한  실  들어가  한다고 말 하 어 .” 는 

하게 답했습니다.

   “그러 ,   어 .” 드리어 생님 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카리 마 

공주  는 에 한  쓰고 는  었어.”

   “ 는   도 ?” 가 었습니다.

   “  돼!” 생님    말했습니다.

   “우주에   계  는 ?”

   “당연   돼지!”

   “하지만 는 카리 마 공주  는   듣지 못했는걸 .” 가 

 늘어 습니다.

   “그럼, 당  만들어 내.” 드리어 생님  에게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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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는 거  다 가.” 민타가 우  말했습니다.

   “계집  같  징징 는 게 해.” 가  리  죽여 말했

습니다. 

   “ 는 카리 마 공주가  결 하는 지 갔어.” 사  말했습니다.  

   

   “ , 그 다  거 에   어 지.” 가 말했습니다. 그러고  

는  쓰  시 했습니다.  는 카 운 과  톱  가지고 

고  몸  럽고 한 색  벽  어 가  다운 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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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공주  한 에 삼 리는 습니다. 그리고   다리  건

   쫓 가   게걸 럽게 집어삼 습니다. 

   는  쓰는  신   신  주 니 에   , 거

미, 개미, 집게 , 다리가  꾸 , , 그 에 한 들  주

니  도망쳐 고 다는 사실  지 못했습니다. 들  상 에  꿈

틀거리고  꿈틀거 습니다. 지 다 재 게 도망쳤습니다.  미 러지

듯 어 다 습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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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” 민타가  질 습니다.

   “내 에 거미가 어 , 다리에는 집게 , 어 에 가 어 다 , 

리에는 가 꿈틀거 !” 민타는 경 하  리지 고  질러  

리에   고 럼 실  뛰   돌 다 습니다. 실 에 

 든 들  민타  행동  같  했습니다. ,  한 

든 들 죠. 는 주 치는  쓰는    주변에   

같  동  어지고 다는 것  지 못 했습니다.

   그 우   생님  실  에   리  고함  질 습니다. “ 돌, 

당  리에 !”  생님  통  쳤습니다. “도 체  게 시 러운거

?”

   드리어 생님  사  곤 들  러싸여 들 들  에  었습

니다. 드리어 생님   몹시 싫어합니다. 

   는 리에   신  쓰고 는 에 마지막 질 업  하

고 었습니다.    

   “  실에 그 마 한 도 별 는 학생  어  다행 .”  

습  보고  생님  말했습니다. “게다가   할  열심  하고 

니 말 .”

   “감사합니다,  생님.” 는 학  연못에 사는 청개 리가 하고 웃는 

것 럼 짝 웃어 보 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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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  어

   “ 늘  한 하게 어  한다, 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 “지 에 

드 드 고 할 니가     었는지 지?”

  는 지   드 드 고 할 니가     었는지 도  

억하고 었습니다. 후 티타   는 드 드 고 할 니  시에 는  

상  에 플 틱 거미  겨 습니다. 는 단   했는 , 고

할 니가 그 거미  식간에 에 집어 고 감  칩 럼 삭 삭 어  거

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. 고 할 니는 그것  어 보고 엇 지 고 는 는 

 다해  리  질 습니다. 그만 거미  뿐 었는  말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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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그것도 플 틱  만든 거미 말 죠.   가 는 말  들  

는 ‘  상에는 말 감각  없는 사 들도 .’하고 생각했습니다.

   드 드 고 할 니는 주 지독한 니다. 고 할 니는 에게 어떻게 행

동해  하는지 항상 주  니다. “  !” “  하게 지 

마 !” “  닦 !” “식탁에 꿈치  리지 마 !” “ 에 식  고 하지 

마 !” “ 지  사 해 .” “다리  고 지 마 !” “공  말해 !” 리, 

리, 리, 리,  리  합니다. 그런 후, 드 드 고 할 니는 만 

한   신  얼마  한 는지, 학 에 는 든 에  얼마  

우 했고, 운동  , 미  에 도 얼마  뛰어났는지 등, 그 에도 말하고 

싶  든 것들  늘어 습니다. , 고 할 니는  생님  견 었  

것 고, 결단   고 할 니 럼 고 싶지는 다고 는 생각했습니다.



- 32 -

    그런 드 드 고 할 니가  십니다. 그  는 한 하게 

어  합니다. 는 꺼 릴 도 없는 지루한  프 그  에  어

 하는 것 럼 드 드 고 할 니 에  할 니가 하는 것  들

어  하고 마치 주린 공룡 럼 에  식들  우 우   다 어치우

는 할 니  습  지 보   후  보내  하는 것보다  지루한  

생각해 낼  없습니다. 는 햇 에 가  들  쫓 다니거 , 에 

가  고 싶  마  간 했습니다.

   “  하   칼 가 달린 새 원피 에 짝 는 검 색  신  거

니?” 엄마가 었습니다. “거 다 리에 핑 색 리본 지 하  말 사 러워 보

거 .”

     돼, 는 생각했습니다. 가  상에  가  닮  싫  사  

 민타 니다. “ 는  티 츠  청 지에 운동  신  거 .” 가 

고집 럽게 말했습니다.

   는 집에   다   럼 지 습니다. 는 원피  리본, 

 말, 짝 는 검 색 티   같  것  주 싫어합니다. 핑 색  

가 가  싫어하는 색 니다. 는 색   여 러운 색  합니

다.

   하지만 엄마  게 해   것  하 도 없다는 것  는  고 습

니다. 그  귀여운 도 해 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신  간 곱슬 리

 가   돌돌 말 , 주근  많  얼 에 살짝  미  지어 

보  커다  색 눈  엄마  쳐다보 습니다.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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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 들  새  니  말 지 니.” 가 고  신  

어  말했습니다. “ 도 새 원피  고 게 보 고 싶  생각  없니?”

   “ 니 .” 가 공 하게 말했습니다. “ 는  티 츠  청 지가 .”

   “ 말 게 보  .” 가 슬  보 습니다.

   “ 는 말 게 보 고 싶지 .” 는 없어 보 지 고 

한 하   답했습니다.

   “그럼 ,  마  해 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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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‘그 지!’ 과가 었습니다. 

   “ -동! -동! -동!”  울 습니다.

   “ 드 드 고 할 니실거 .” 엄마가 말했습니다. 는 엄마가 할 니   

달가워하시진 는다는 걸 습니다. “ , 엄마가 한 말 심해  한다.”

   한  하  것  그만 고, “ ” 하  만  드러냈습니다.  

   , 엄마, 들   에 ,  집고 들어 고 진  쓰

고 는 고 할 니  맞 하 습니다. 는  경  지 보  맨 에  

었습니다.

 드 드 고 할 니는 주 뚱뚱합니다. 할 니는 트  쳐  것 같  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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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핑 색 원피  고, 통  식   고  늘어진  쓰고 

었습니다. 한 쪽 에는 주  가  들고, 다  한 쪽 에는 강 지 한 마리

 겨드 에 고 었습니다. 는 그 게 못생  강 지는  습니다. 그 

강 지는 마치 에  얼  그러  린 것 럼 보 습니다. 눈  리

리하게 보는 듯 하고, 뚱뚱하고 그런 몸에, 리는 고 짧  했습니다. 

게다가 지 고 는 리는 리  거 , 거  거리는 리 같

습니다. 말 했습니다.   

   “ 들 , !” 드 드 고 할 니가 우  리  말했습니다. “ 사해

지, 치”

   강 지는   게  카 고 뾰 한  드러냈습니다. 

   “ 하 , 드 드 고 님,” 가 겁게 사했습니다.

   “ 하 , 드 드 고 님.” 엄마도  사했지만 그 게 는 는 

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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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하 , 드 드 고 할 니” 들  동시에 말했습니다.

   “ 는 내내 엄청 들었다.”  헐 거리  거실   들어가  할

니가 말했습니다.

    것  , 는 생각했습니다. 에 들어 도  고 할 니는 여느 

 같  평  늘어  시 했습니다.

   “  통체   심각해.” 드 드 고 할 니가 에 고 몸  

리  말했습니다. “미친 듯  운 하는 사 들하 , 거 타는 들, 매연

 마  뿜어내는 트럭들, 들  주 어 다니 . 내 가엾  치가  

고  갈   들었지, 치?”

   강 지는  게 고 드 드 고 할 니는 강 지   에 

어 었습니다. “ 치에게  한 그  갖다 .” 할 니가 말했습니다. “   

갑게 해  한다.”

   “ , 고 님.” 는 강 지  엌  들고 가  별  내 지 는 

 답했습니다.

   “ 고 내 새 , 내 새 ” 드 드 고 할 니가 들  견 럽게 

보  말했습니다. “ 들 게 많  컸 . 리   고 할 니에게 

해주 .” 

   “웩!” 가 몸 리쳤습니다. 침   어 해진   한다

는 생각만 도 는  할 것 같 습니다.

“쪽, 쪽, 쪽” 드 드 고 할 니는 들에게  해 고, 들   

통 새 간 립 틱  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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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눈에는 과 드 가 마치 거 한 핑 색 해 리에게 고 

는 것 럼 보 습니다. 는 고 할 니가  얼 에도 침   마  

 해 게 지는  거 고 생각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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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 , 카.” 드 드 고 할 니는   것 럼 얼  그리  말했

습니다. “  게 행동하는 걸 웠겠지.”

   “ , 드 드 고 할 니.” 가 상냥하게 답했습니다.

   “그럼, 리  드 드 고 할 니에게 게 해주 .”

   “ 도 그러고 싶 , 가 에 걸 다가 지 얼마  어 . 얼  

통 산만 한  들  여 었어 . 하루  고  었어 .”

   엄마가  보 습니다. 는 결  에 걸린  없었  니

다. 

   “ , 내 새 .” 드 드 고 할 니가 말했습니다. “그 다  할 니한   가

 지 말   것 같 .”

   “ 도 그 게 생각해 , 드 드 고 할 니. 고 할 니  에 걸리게 하고 

싶지는 거든 .” 는 지  재 는 보다    없다고 생각하

 답했습니다. 

   “ 가, 도 체    거냐?” 드 드 고 할 니가 었습니다. 

   “  청 지  티 츠 .” 가 하게 답했습니다. 

 

   “어린 들  청 지  티 츠가 니  근사하고 한 색상  원피 에, 

리에는 리본  하고, 맞   신는 거 다.” 드 드 고 할 니가 말했습

니다. “내가 어린   사 들  내가 티  원피   습  보고 하

같  얼마  다고 칭 들  했다고. 는 학 에  가   단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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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그  엌에  한 리가 들 습니다. 그 리는 “우우우에에에

” 런 슷한 리 습니다. 그리고 곧 어 가   뛰어 들어

습니다. “ 어 !” 가 새 개진 가  공 에  들  몹시 고통 러운 

 리쳤습니다. “ 어 !  개가  었어 !”

   “ 가 치에게 게 했 .” 가 하는 것  곳하지도 고 드

드 고 할 니가 말했습니다. “우리 가엾  치는 어  니?” 치는 고 할

니  향해 걸  달  고 할 니   껑  뛰어 습니다. “  

치  가  게 했어, 치?” 고 할 니는 도 민망해 할 만  

치한 리  치에게 었습니다. 

   는 언짢  얼  보다가 고  러 갔습니다.

   “ 들  치 리고 원에 가  지 ?” 드 드 고 할 니가 말했습

니다. “ 치는 침 내내 고  막 는  에 었단다.” 고 할 니는 실

실 살   치    간질 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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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치, 우리  치우치 산 가고 싶었어 ?” 고 할 니가 었습니다. 

“그랬어 ? , 그랬어 .”

   드   마지못해 그 뚱뚱하고 사 운  주 심 럽게 개 에 

고 뒷 원  고 갔습니다. 

   치는 들에게 카 운  드러내고, 고 한 리   워

 습니다. 는 들  그 포 한 짐승  산 시킬 마   없지

만, 들에게는 택  여지가 없다는 것  고 었습니다. 

   “ 드 드 고 님,  한 과 가 고 님  해 특별  운 릿  한 

각 드시겠어 ?” 엄마가 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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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드 드 고 할 니가 ‘고맙다’는 말  하고 ‘그러지’ 고만 말했다는 것  

는 습니다. “ 는 릿  주 해. 는 릿  

주 맛 게  만든단다. 다들 만  드럽고 폭신하다고 말하지.”

   그  원에  한 리가 들 습니다. 그 리는 “우우우에에에

” 런 슷한 리 습니다. 그리고   후, 드   치에게 

꿈치  린    뛰어 들어 습니다.

   “ 리가!” 탁   몸    쳤습니다.

   “ 리가!”    드도  쳤습니다.

   “  개가  새 트  어 었어 !”  울 짖었습니다.

   “  지도 었어 !” 드도 평했습니다.

   “ 치가 가 고 .” 드 드 고 할 니가 말했습니다. “우리  치

우치가 맘마 고 싶었어 ?” 고 할 니가 었습니다.

   “그랬어 ? , 그랬어 .” 고 할 니는 커다  가    집어 니  

커다  개 킷 한 지  지막한 통 림 한 캔  꺼냈습니다. 고 할 니는 

킷과 통 림  에게 들 었습니다. “ 치에게  여 ,  많  주  

 다.” 고 할 니가 말했습니다.

   “ 가   ?” 가 었습니다. 는 얼  리  마지못해 

개  집어 들었습니다. 

   “그 ,  해  해.” 드 드 고 할 니가 답했습니다. “ 한 여  들 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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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 하고,   어  해.' “

   는 치  내 다보 습니다. 식 상어가 보듯 눈 하  지 고 

치도  쳐다보 습니다. “그러 , 리 .” 가 말했습니다.

   치는 고 고  걸    엌  들어갔습니다. 그런  

가 킷  그 에 고 지  들 , 그 간 치가 카 운  

  향해  다가 습니다.

   는 하  동  고,  엉 에 얹고 치  눈  보 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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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 주 가 많   눈 었습니다. 엄마   리  한 우  

상하게 하고, 냄  에 는 프  얼어 게 만들 도  것 같  그런 눈

었습니다. 그리고 는 가  허공  습니다. “  해!  청한 개

!” 가 리쳤습니다. “한      는 리가  어

컴컴하고 시 시한 상  진열 에 가  릴 거 .”

   치가 시 동   시하 니, 치  에    리가 어들

었습니다. 그리고는 거리  리  다리 사  감 고 거리  허 지  

 도망쳤습니다.

   “  . 그리고 하게 어!” 가 했습니다. 

   치는  했습니다.  보니 치가   만났습니다.

   가 거실  다시 들어갔   드 드 고 할 니는  릿  한 

각  게걸 럽게 어 삼 고 었습니다. 는 할 니가 든 걸 우 우  

어 삼 리는 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우 우 , 우 우 , .

   “내가 만든 것만  맛 지는 .” 드 드 고 할 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

다. “내가 만든 것  훨  폭신폭신 하  드럽고 릿   많  들어 지. 

 릿  상   도 어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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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가 귀  었습니다. , 그랬겠지 고 가 생각했습니다.

   “  어 , .” 드 드 고 할 니가 말했습니다. “ 는 그 게 개미핥

(anteater) 럼   맹맹  리하는 거 니다.”

   는 ‘고 핥 (Aunt Eater)’ 같   었  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

 드득 갈고, 거 하고 카 운 톱  가지고 , 한 치  느릿느

릿 움직 , 눈  갛고, 침  질질 리 , 한 고 들  내  

어 리는 . 드 드 고 할 니는  한  릿  한  가득 었

습니다. 

   는 건  고 청 지 주 니 에   었습니다. 그  

그것들  다는 것  느 습니다. 습니다! 는  어 리고 

었습니다.   들과 시하러 갔   주 니에 어  것 었습니다.

   “주 니에 들어 는 게 냐?” 릿  에 고 거리  드

드 고 할 니가 었습니다.     

   “ 것도 없어 , 드 드 고 할 니” 가 답했습니다. 

   “ 가 는 .  가 만지 거리고 니.” 

   “ , 만지 거리고 지 .” 가 말했습니다. 만  고 할 니가 

 에 견하지 말  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

   “ 니,  만지 거리고 어.” 드 드 고 할 니는 말  할 마다 릿 

    계  우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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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는 식  에 고 말  하는 것  지  행동 고 말하고 싶었지

만, 그  “ 말 것도 ” 고 말  할 뿐 었습니다. 

   “보 꾸 , 가 ”  내  드 드 고 할 니가 말했습니다. 

   “그러지 는 게  거 같 .” 가 말했습니다.

   “내가 말했지.” 드 드 고 할 니가  내  말했습니다. “시 는  해.”  

   “  겠습니다.” 가 말했습니다. 그러고  는 꿈틀거리는 들

 한  가득 꺼내  드 드 고 할 니  에 습니다.

   “ 우우우우우 !” 드 드 고 할 니가  질 습

니다. 고 할 니    지  들   공  향해 

습니다. 는 그 들  한  마리가 고 할 니  치마에  지게 

어지는 것  보  신  눈  믿  가 없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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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드 드 고 할 니는 릿  시  닥에 어 리고,  어  

쿵쿵거리  도망치는 리 럼   뛰쳐 갔습니다. 그  치가 갱거

리  갔습니다.   

   고 할 니가 가고   닫 , 엄마, , 들, 그리고 지 

 엌  걸어 들어 고 다들 할 말  었습니다. 들 헝 어  엉망   

습   한  여 가 실  필 하다고 느  식탁에 습니다.  

   “고 님   릿 가 별  맛  없다고 하 어 .”   엄마

가 시 룩하게 말했습니다.

   “ 고, 가 ” 가 가  말했습니다. “고 한 개 같 니 고!”

   “  새 재킷도 어 !”  습니다.

   “  새 지도 마 가지 !” 드도 평  늘어 습니다.

   는 짝도 하지 고  었습니다. 엄마가 언  에게 단치  하고 

다리고 었습니다.    

   그런   상치 못한  어 습니다.

   “당 간  드 드 고 할 니  못 보게  것 같 .” 고 말하  엄마  

 리가 룩거리는 것  보 습니다. 는 믿   없었습니다. 엄마는  

가 지 고,  웃고 싶  것  겨우 고 었습니다. 

   “당신 말  맞는 것 같 .” 가 얼 에 짝 미   답했습니다.

   는 엄마   쳐다보 습니다. 들도 쳐다보 습니다. 들  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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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  죽거리고 었습니다.

   엄마, , 들   쳐다보 습니다. 그  가 식탁 편에 

 시  에게 었습니다. 시 에는 마지막   릿  한 

각  여 었습니다.  

    에  침  돌  시 했습니다. 달 하고 드러운  워  

고, 겉  껍게 릿   어 그 말  침 돌게 하는 커다  삼각  

 릿 지 습니다. 가 가  하는 식 지 .

   “내 생각에 는    격  한 것 같 .” 가 말했습

니다. 다  사 들도 고개    말에 했습니다.

   는 릿  한  게 어 , 드 드 고 할 니가 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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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   것만  닌 것 같다고  생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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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  티

 

   '사  생 티에 가고 싶지 !“ 가  쿵 거리  랫  

죽 내 고 리  말했습니다.

    게 떼  쓰는 것  치하다는 것  도 고 지만, 신  하고 싶

  하  해 억지  쓸  에게는   가   니다. 엄마

는 실  하고 싶지  보통  한  내 고 고개   “ 다,  

마  해 .” 고 말하고는 마지못해 들어주곤 합니다.

   하지만   침    통하지 습니다. 엄마는 가 말  듣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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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 그냥 보  겨   니었습니다. 

   “생 티에 가  돼.” 엄마가   말했습니다. “ 가   것  

운   거 .  상 실  하지 말 .  그러  늘 하루   에 

어  할 거다.”  

   “하지만-” 는 한   떼  볼  하고 말  시 했습니다.

   “  상 떼쓰지 마.” 엄마가 말  가 막 습니다.

   우 , 늘 침  엄마  리가 마치 그 우  생님 같다고 는 생

각했습니다.

   는 한 뚱하니  얼  하고 었습니다. “보 마  계집  같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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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 거  실해 ” 가 말했습니다. “  들   공  거

, 에 가   워주 고도 하지  거 . 그리고 여  들

   가지고 거 , 몸치  하   , 는  그런 거 하

 고 싶지 .”

   “하지만,  지독  맛없는 리 리  림, 맛  편없는 ,  

역겨운 릿 지  .” 가  웃  말했습니다.

   “  집에  는 티 1)에 도 주 .”  말했습니다. “  그런 거 원

하지 지.”

   “게다가 마 사도 .” 드가 말했습니다. “그 마 사 진짜 재미없  거 .”

   런 런 , 식 들  마다  후에  집  내보내  

해 주 열심 었습니다. 엄마는 시내에 가  리 마  쇼핑  하고 싶었습니다. 

하지만 눈치가  가 신  행동 하 하  지 보는 가운  들에게 

  산다는 것  가능한 었습니다. 는    

보고 싶었습니다. 들  친    집  러  했  에, 여동생  

신들  시간  망치는 것  원치 습니다. 들 에  눈   

보 습니다.          

   , 는 생각했습니다. 그 맛 는 식들, 집에  는 맛 는 것들  가득 

들어 는 티 , 게다가 마 사 지.  든 것들  생각하  그 게  것 같

지는 습니다. 는 가 하는 식들  가득 여 는 식탁  상상했습

니다. 고 하  염에, 리는 게 늘어 리고, 가  마치   막

 같  가  마 사도 상상해 보 습니다. 마 사는  뾰 한  쓰고, 

별과 달 늬가 는 는 망  고, 에는  지  들고 갖  

1) 티 (Party Bag): 에  들 생 티 , 티에 한 들에게  과 과  어 

누어주는 것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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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 보여   하고  것 니다.

     

   “  가겠어 .” 가 말했습니다. “하지만 보 같  원피 는 지  거

.”

  

   가 도 했  , 들    주  해 사  주 에 여 었

습니다. 사  가 고, 얼  하고, 볼 없   뻗   리에 슬  보

는 눈  가진 니다. 사  커다 고 동그  경  는 , 그  후에

는 간색  고 그에 어울리는 타  하고 었습니다. 

   “  주 고 색칠공   가 어.” 새가 지 귀듯  민타가 사 에게 

말했습니다. 민타는 색  어 식 가 달린  핑 색 원피 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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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고, 곱슬 리  게 러내리듯 늘어 습니다. “   색  칠할  는 

 동  그림들  많  들어 어.”  

   “고마워.”  지  심 럽게 쓰다듬  사  말했습니다. “   

말 .”

   “ 는    가 어.” 개리 가 말했습니다. 개리 는 한 새하

 츠에 타  매고 택  는  신었습니다. “  「어린 들  

한 감동  」 고  십 쪽짜리 .”

   “고마워.” 사    색칠공   에  말했습니다. “   

내가 갖고 싶었  .”

   “ 는 다운 원 그림  는  가 어.” 색  포   

사  에 어 주  드가 말했습니다. 드도 역시 가   티 원

피  었습니다. “  십  개짜리  각 .”

 

   “ 주 마 에 들어!” 사  말했습니다.

   “ , 는 하계 우주공격   가 어.” 가 말했습니다.   

   그 지 들  가  들  보  겁게 해주  사  엄마

가 갑    몰 니  에   습니다. “  허

할  없어.” 사  엄마가 말했습니다. 

   “ .”  다시  가 말했습니다. “그러  가 갖도  할

게 .”

   지 다  들   게 ,   게  같  가 생각하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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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계집 들  할 것 같  그런 게 들  하고  , 는 커다  색 하

계 우주공격  에  웠습니다.

    

   

   가 에  쏘 습니다. 에도  쏘 습니다. 에도 

 쏘 습니다. 닥에도  쏘 습니다. 가 사 에게도  쏘  

사  울  리 , 사  엄마는 한    쏘   집  

가 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 

   “마 사는 언  ?” 가 커다  색 하계 우주 공격   지 

뒷주 니에 집어  었습니다.

   “간식 고  후에” 사  엄마가 말했습니다. “ 주  어  할 거

다. 그 지 , 마 사가  개 리  만들어 릴 거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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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는 가  어 들  가  보 같  말 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

   는 간식 시간에 감  칩  지, 샌드 치 여  각,  다  개, 

림 과 리  그 , 릿   각  었습니다. 는 도 고 

도 고 해  닥에  습니다.

   그  마 사가 도 했습니다. 마 사는 가 했  것과는  달 습니

다.     

   

   고 하  염에, 게 늘어 린 리카 , 가  마치  가지 같

고,  뾰 한  쓰고, 별과 달 늬가 는 는 망  고,  지

 들고 는 가  마 사 신에,  마 사는 질 질한 리에 갛고 

주   가진 가 고 뚱뚱한 습니다. 마 사는 간색에 색 체

늬가 는 루 같  복  고  울 늬 타  맸습니다. 

에 색  ‘마 사 마 보’ 고 쓰  커다  루  가지고 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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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, 들 !” 에 하늘거리는 럼 공 에   들어 보 ,   

마 사가  게 쳤습니다.

   “내가  그 단한 ‘마 사 마 보’ .”

   “ 는 마 사 럼 보 지 .” 가 말했습니다. “어릿 럼 보여

.”

   “ 니 , 그 지 .” 마 보 가 쏘 습니다.

   “그 게 보여 .” 도  쏘 습니다. 

   마 보 는  시해 리  결심했습니다. “  들 , 들 여

   카펫에 여 .”

   는 맨 리에 리  습니다. 마 사는  상 다는 듯  쳐다

보다가 신  가  커다  루  습니다. 마 사가 색 지  꺼냈습

니다. “ 는 마  릴  단다.  색 막  말 .”

   “  생각에는 마 사들  그런 걸 지 고 는 거 같 .” 가 말했

습니다.

   “ , 는 막 고 다.” 마 보 가 눈  고  보

 말했습니다. “ 하고, 말  듣고,  어린  에 리   마 보 마

사 가 마  리는 거 도  사  니? 

   다  들  눈도 짝하  에 가  쪽에 가 었습니다.



- 57 -

   “ 가 도 드릴게 .” 가 말했습니다.

   마 보 가 얼  그 습니다. “다  친 는 없니?”   러보  

마 보 가 었습니다.

   가 도 눈  하고 눈  그 진  마 사 에  는 다  들

 게 보 습니다. 과가 었습니다. 도 움직 지 습니다. 

   “그  다. 하지만 억해 . 마 보 는 한 어린 만 한단다.” 마

보 가 에게 말했습니다. “  

 

   “  지   도 돼 ?” 마 보  말  시하고 색 막  

집어 들  가 말했습니다.

   마 보 가 막  습니다. “내 !” 가 쏘 습니다.

   “사  개 리  만들  어 ?” 가 었습니다.

   “ 보 같  리 마. 당연   지.” 마 보 가 허 지  한 습

 답했습니다. 

   “사  엄마가 그러는  가 주 많  말   들  가  개

리  만들어 린 .”

   “ 도 그럴  었  겠 .” 마 사가 얼거 습니다.

   “개 리가 는 건 주 신 는  거 .” 가 말했습니다. “  진짜 

마 사는 사  개 리  변하게 할   거 .”



- 58 -

   “ 마 가 ,   하는 게  거다. 그 지  내가 마  리는 

걸 돕지 못하게  거다.” 마 보 가  고 말했습니다.

   “ 가 엇  해  하 ?” 가 었습니다. 는 마 보 가 사  

상  에 고 커다  색 톱  사   는 그런 마  보여주었

 하고 습니다.

   “ 만 어 다 , 곧  게.” 마 보 는 커다  루에    

검 색 상  꺼냈습니다. “ , 들 , 여   마  상 가 어 .” 

가 말했습니다.

   는 마 보  에  상  재 게   들여다보고 거꾸

 집어 보 습니다.       

   “내 !” 마 보 는 가  말했습니다.

   “상 가 었는지 한 거 .” 가 말했습니다.

   “ , 내가 말할 지 다 .” 마 보 가 말했습니다. “  상   

들여다보고 상  에 것도 없는지  해 .” 는  에 상   

습니다. 

   “ 미 어 .” 가 말했습니다.

   “ , 다시 해.” 마 사 가 거리듯 말했습니다. 는 껑  들

어 리고   들여다보 습니다. “ 었니?” 가 었습니다.

   “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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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 실해?” 마 보 가 었습니다.

   “ ”

   “진짜 실해?”

   “ .” 가 다시 답했습니다.  보 같  질 에 슬슬 짜   

시 했습니다. 

   “ 말 실한거냐?”

   “ 가    답  해  하는 거죠?” 가 말했습니다. “ 에 것

도 없다고 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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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마 보 는  게 들 마시고  리  내 었습니다. 는 침

해 지 고 했습니다. “   해 .” 가 미심 한 눈  

 쳐다보 습니다. “ 가  마  상  껑  닫  거 . 그리고 ‘ 카

다 ! 카 !’ 하고 주  울 거 . 그러니  집 해   듣고  한

다, 들 .” 마 보 가 상  에  색 막  들  주  웠습니

다. “ 카다 ! 카 ! 상  에 가 ? 가 들에게 보

여 게.” “여 , 내 지  들어주 , 마 가 .” 가 에게 말했습

니다.

   “ 가 막 .” 가 말했습니다. 는 신  “ 마 가 ”

고 는 것   맘에 들지 습니다.

   “ , 지  그냥 지 고 해.” 마 보 가 쏘 습니다. “그냥 들

고  어.” 마 보 는 상  껑  열고 상    집어 었습

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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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  가 ?” 마 보 는 하    꺼내 보여주   하

게 몰 었습니다.

   “ 는 어  니,  ?”   마 보 가 었습니다.

   “   매에 .” 가 말했습니다.

   “ 니 , 그 지 .” 마 사 가 리쳤습니다. 

   “ 가 상    집어   매에  꺼내는 거 어 .” 가 말

했습니다.

   “ 니 ,  그런 거 본  없어.” 마 보 가  리쳤습니다.

   “ 니 ,  어 .” 가   가에 고 말했습니다. “ 는 거짓말

쟁 .”

   “들어가   어.” 마 보 는 가  말했습니다. “  다

 사  다  마  도 주었  겠 . 늘 생  맞  친 가 누 지?” 사

  들었습니다. “ 가   도 ?” 사  고개  었습니다. 

사   죽    쳐다보 습니다. “ , 리 ” 마 보 가 

말했습니다.

   “ 가 도울게 .” 가 쳤습니다. 는 그 게 여  들 맨 

에 미 리  지하고 습니다.

   “ 니,   돼.” 가 어  에 마 사 가 재 리 답했습니다. 

“  도움   어.”



- 62 -

   “ 가 도 드릴게 .” 민타가  어 , 원피  쓸어내리고  

곱슬 리  들어  상냥하게 말했습니다.

   “그럼 리 , 마 가 .” 마 보 가  게 말했습니다.

   민타는   럼 보 습니다. 마 보 가 할 만한 그런 

럼 말 죠.

   민타는 마 사  에  상냥하게 웃었습니다. “ 는  해

.” 민타가 마 보 에게 말했습니다. “ 들  해 .”

   “ 민타    건가 ?” 가 었습니다.

   “ 니 .” 마 보 가 답했습니다. “  가  지 그러냐.”

   “ 는 여 가 .”  가  가 말했습니다.

   “  , 다  마 . 는 마 보  마   가지고 지.” 마 보 

는  에  탁  에 색  는   개  습니다. “내가 

 마 가 에게 에  여달 고 탁할거 .”

   “ 들  냥  갖고   돼 .” 가 말했습니다. “우리 가 그건 

매우 험한 행동 고 했어 .”

   “내가 주  게 지 볼 거 .” 마 보 가 말했습니다. 

   “ 민타가  낼지도 다고 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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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그 지 .” 마 보 가 말했습니다. 는 다  들  향해 웃어  

보 습니다. “ 는  마 에게 에  고 할 거 . 그러고  후 마

 그 들  고 다시   지게 만들 거 다.”

   말 보 같  고 는 생각했습니다. 도 할  는 거 고 

생각했습니다.  생  엄마가 마  린 것 럼  꺼 다  다시 

지는  사   에 주었었  니다. 누  가게에  살  

는 것 지 . 

   “   에는 내가   거 .” 마 보 는 가 생각하 에는 

그 말  치하  짝  없는 리  말  계 했습니다.

   “그냥 어  . 그게  울 ” 가 말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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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내가  막  들 ......”

   “지 .” 가 고쳐 말했습니다.

   “막 !” 마 보 가  보  말했습니다. “내가  막  

들  주  우 ......주  고 했지, 들 ?”

   “  실  가도 ?” 가 었습니다.

   “ 해하지 마!” 마 보 가 리쳤습니다. “내가 카다 ! 카

! 하고 주  우 ......”

   “  말  실 가고 싶어 .” 가 었습니다.

   “그럼, 가거 .” 마 보 가 말했습니다. 골칫 가  상 해하지  

거  생각에 마  습니다.

   는 허 지  리  났습니다. 는 말 실에 가고 싶었  것  

니  마 보  가 하는 보 같  마  지루했  것 니다.

   는 단 사   들  샅샅  살펴보 습니다. 특별  미 운  

건  없어 보 습니다. 많  과, , 말, 재킷 런 것들 었습니다. 는 

엌  들어가  마  시지   개, 샌드 치 한 각,   개, 생  

 한 각  집어 었습니다. 

     지  가 돌   들 에  개  가 하게 타고 었

습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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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“고마워 , 마 가 .” 마 사 가 민타에게 말했습니다. “  리

 돌 가  도 .”

   는 마 보 가 리   막  들  주  고 는 

것  지 보 습니다. “ 카다 ! 카 !”

   는 민타가 짝 짝 뛰  카펫   리  돌 가다가  하  

꿈치  치는 것  보 습니다. 그 는 들거리다가 지  개    

하고 쓰러지 니 결  닥  어 리고 말 습니다.

   는  닥에   포 지에 겨 는 것  보 , 것  

훨  재미 다고 생각했습니다. 

   곧, 갛고  들   거리  식탁보  몽  집어삼 고, 식탁보가 

타    치 고 탁탁거리는 리가 났습니다. 

   “ !”   지   어  가능한 리 도망쳤습니

다. 사  엄마도  뛰어 들어 니 내  지  시 했습니다. 

   하지만 는 짝도 하지 습니다.  주변에  어 고 는  질

하고 한 상   고 지 보  그 리에 그  었습니다. 는 

도 겁내지 습니다. 는 항상 상  생하  침 하고 행동 계  

하게 결 해  한다고 말 하 습니다.  눈에 마 보 는 침 하

는커  어떻게 해  할지  는 것 같 습니다. 마 보 는  신  

닌   뛰었습니다.

   “  맙 사!” 마 보 는  꺼 보 고 커다  루  들   

헐 습니다. “ ! ! 도 주 ! 도 주 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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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는 행동  개시할 고 생각했습니다. 지 뒷주 니에  커다  색 

하계 우주공격   꺼냈습니다.

   “  러 !” 가 리쳤습니다.

   들   지 고 리치  우  뛰어다니고, 마 보 는  

 루     꺼 보 고 쓰고  , 가  겨누고 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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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니다. 

   커다  색 하계 우주 공격   통에   가 하게 뿜어  

습니다. 

   는  꺼질 지 쏘고, 쏘고  쏘 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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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들    원했고, 사  엄마는  린  연  뿜어내고 

는 타다  건들  보 습니다. 마 사 마 보 는  뻑 

  몹시 가  얼   말도 못하고 었습니다. 

   “ 말 단한 티 어.” 들 집에 갈  마쳤   가 주  

리  말했습니다. “내가 껏 가 본 생 티  고  티 .  상

었어!” 는    지   움 었습니다. 

   “ , 고맙 , .” 사  엄마가 말했습니다. “ 가 없었 , 우리 집

 다 타  없어질 뻔 했 .”

   는 마 보 가   리  몹시 가    심 심 

가는 것  보 습니다. 

   “ 가 매 에  가 지 못 한 것  말 감 럽 .” 마 보 

가  죽어 마당  가고   가 리쳤습니다.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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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

국문화 엿보기

1. 에  들 생 티  해  할 것과 하지 말  할 것 

        2.  한 시간 -  프만

3.  에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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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(http://www.bringingupbrits.co.uk/blog/2012/02/23/the-dos-and-donts-of-the-

british-childrens-birthday-party/)

1. 에  들 생 티  해  할 것과 하지 말  할 것 

     는  3월에 태어  우리 가 에게 3월  티   달

다! 는 벽한 식 생 티  열어주  해 는 가 어떻게 해  하는

지에 해 많  것  게 었다. 한 곳에  가 생 티에 할  지

 하는 티 에티  엇 지도 게 었다. 만  에 생 티  열어본 

 없는  생 티  열어  할 경우, 여   가지 도움   만한 보가 

다.

- 시 드 (fancy dress)는 들에게   

고 타  매주는 것  니 , 특 한 상  는 

것  말한다. 

- 는 티 도 에 림과 함께 공 는 것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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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  포 하여 티 (party bag)에 어 다.

- 티 (party bag)   과 과  어 티에  

 님들에게 눠 다. 

-미니 시지 과 카치 에그2)는 티 식에 는  

는 식 다.

- 가 티 도 에 생   어보게 해 는  다. 

- 에  ‘  포 (Hokey Pokey)3)’    ‘  (Hokcy 

Cokey) ’ 다. 

-다  가 했  경우에는 어  한 식도 한다.(다  살 미만  

 경우)

-다  들   담하거  티 동 에 도  거 는 는 하지 말 . 

하지만 직  도움  청한다  꺼  도  것 다.

-  함께 티에 갔다  돕겠다고 해보 . 티 주 공 가 도 달 고 

청하지는 도 도움  주겠다고 하  할 것 다.

-집에  생  티  연다 , 직   공하 고 하지 말고 업체  사  고

한다.

-  해  100 운드 도   상하  다.

- 프트 플 (Soft Play)4) 같  곳  티  열 에 

과 고 운 곳 다. 

2) 삶  달걀  다진 고  싸  가루    겨  게 는 것

3) 사 들  게    는 . 그 곡

4) 한  ‘어린  ’  ‘Kids Cafe'  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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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 운시 캐슬5), , 러 )에  여는 티는 돈   많  

들 는 하지만  거 고, 티가  후에 청  하지 도 다는  

 고학  들  한다.

-내가 가  강 하고 싶  말: 체  돌지 는 상 가  들 

 하게 해 는  다.  

   내 경우에는 실  주 많  해  내 들  당 럽게 만들 도 했고 다

 들  당 하게 하 도 했다. 하지만 특  식에 어 만  공  

미  특색  가미할  었  것 같  훗  내 들  신  생  티  

거운 억  릴   다. 그럴 도 고 니  평생에 상 가 

 도  것 다.

   들 행운  가득하  고, 내   그  막내 들  생  

하한다. 

5) 에다 하게 공  워 그 에  들  뛰어   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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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(http://www.timetravel-britain.com/articles/taste/tea.shtml)

2.  한 시간 -  프만

   만     보여주는 

것도 없다. 월에 사는 어  가  

재 해 보 고 하고 다고는 하지만,  

곳 에 는  재 할  없다. 하

지만 우리는  에  민  료

 들 다.  (  포함하여) 

 들  미 어느 도 미  어

 커피  마시는 경향  는 하지만, 

한 상 , 간  함  느 는 

늦  후에는 그 어  것보다도  한 

 마시는 것  도움   것 다.

   하지만 에  티타 고 하   한  마시는 것 상  미한다. 티

타  사실상 식사  미하고,  어느 지역에 느냐에  에  

가벼운 샌드 치    각  운 고  는 에 지 다

하다.

    하 , 에는  가지  티타  , ‘ 프 눈티’, ‘ 림티’, ‘하

티’가 다.

- 프 눈티(Afternoon Te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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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프 눈티는 통  후  시에  다  시 사 에 마신다. 그  프

눈티 는  여진 것 다. 많  사 들   통  1841 에 드포드  

곱  째 공   마리  탠 프에 해  시 었다고 믿고 다. 

그 당시, 사실상 20    십 지만 해도 심  에 었지만, 식

사는  여  시   시가 어  할  었다. 하는 에 

, 그 워 에 (Woburn Abbey)에 사는 공  후  쯤  몸  가

는 것 같  느  하 , 에    각  신  개  실  

루룸(Blue Room)에 가 다 달 고 청했다고 한다.  

   것  사실 든지 니든지 간에, 어느 도는 후에 식  는 행   

 었고,  역에  집에만 었  여 들  가     

고 프 눈티  같   해  집  했다.

     각에  함께, 집 주    샌드 치   껍질  거한 

연어 샌드 치  , 츄리, 림  곁들  , 지지 고 는 리

 폰지  등  다. 폭신하고 한 리  폰지   워 

낼  느냐 하는 것  그 집 리사  실  보여주는 것 었다.

   도   많  가 에 , 는   주 에 담  고 런  

에  했다. 에티  들  프 눈티에 한 에티  체 에 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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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었고, 사  에  는 티드 (tea 

dress)도 생겨났다. 주 해  할 것  

프 눈티는 상 층 사 들만 할  

는 사  었다는 것 다. 

   1864  에어 티드 드 컴 니

(Aerated Bread Company)가 산층 여

들  해 집  열었   지는 그 

통  계 었다. 곧 어 포트   

(Fortnum & Mason), 리츠 (The 

Ritz), 운 (Brown's Hotel)  집

 열었고, 여 들  후에 런 집에 

가는 것  게 행했다. 런 집들  여 들   훼 시 지  보

 없  친  만   는 한 다.

   1  계  , 여 들  식량   집에  하는 프 눈티  

그만 게 었고,  통  쟁   후에도 다시 살 지는 다. 늦  

후에 허  느 다   한 에 킷  했다. 프 눈티   

고 싶  는  갔다. 늘   집에 만 통  프 눈티  

  다. 프 눈티  가격  보  매우 싸게 느껴지겠지만, 런 타  

프 눈티는 상 층 사 들  한 것 었  에 가격 역시 그 것  한다

는 것  억해  한다.

-리츠 (The Ritz) : 1 당 34 운드

-포트   (Fortnum & Mason) : 18.5 ~ 21.5 운드

- 운 (Brown's Hotel) : 27.5 운드

     택할 가 는 , 어  경우에는    만  

 도 지만 각각    다고 해  당 할 필 는 없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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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도 마 가지다!

   하지만 런  프 눈티는 상 층  사 들과 객  한 것 다. 

  가 에 는 프 눈티는  한 과 킷 는  한 각 , 

  거운 트,  럼 트 도  가벼운 낵  어 다. 

   럼 트(crumpets)는 하 가  어 다. 동

그 고 는 리 핀 도 지만 리

핀과는 다 다. 럼 트는 과 같  드러운 죽

 만들  에 체   들  다. 

 들  가  들어가 그 말  상  

맛  다. 럼 트는 워  어  한다. 럼 트

  는다는 는 들어본 도 없지만 마도 생 죽  는 맛  것 다. 

가  든 거운 럼 트  맛보는 것  진 한 거움 , 한   

벽한 합  룰 것 다. [편집 주:   리  핀  는 것과 슷한 

맛 다.] 사진    한 내  보고 싶다  

http://derbygirl.blogdrive.com에  볼  다. 한  어보고 싶거  말 고 

싶다  http://www1.wolfermans.com에   매할  다.   

- 림티(Cream Tea)

   림티는 프 눈 티  슷하지만 샌드 치   가 곁들여지지 는

다.

   가  한 림티는  림티(Devonshire Cream Tea) 다. 그 지  

에   림티는 타 (Tavistock),   말하  타  

도원에  었다.  트  도원  11 에 킹에게 탈당했고 

후에 다시 재건 었다. 도사들  도원 재건  해 하는 동 들에게 ,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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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림, 잼과 같  열량  한 

식  공했다. 시간    

 게 었고, 게 해  림

티가 탄생  것 다.  월, 

 같  지역에 는  에 해 

 할 지도 겠다. 들 지역에

도 림티가 니 말 다. 

   림티는 신 하게 운 과  에 

고  림, , 잼과 함께  주

에 담  가 같  다. 는 신  

는   마  는 상에  

 것 다. 주  에 가 들었든 늘 에는 택  여지가 없다.  

 함께  도  만든다. 에  고, 잼도 고, 고  림

도  맛  낸다. 맛  지만  지 해 보  도 다. [편집 주: 식한 

미  객들 럼(  만 그 게 생각하는 것  니다) 고 림  에 

지는 말 .]

   여 에는 어  림티  고 다고 고  하지만, 다  계 에는 집

 에 림티    는지 해  한다.

-하 티(High Tea)

   어  들  하 티  공한다고 고하  운 진  프 눈

티  하 티 고 한다. 하 티는 주 한 것 럼 들리지만, 사실상 하 티

는 동  계  는 식사다. 하 티는 사실상 식사 다.

   가 에  개 었  는 주 싼 사치 었지만, 월 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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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  어지 , 가 한 사 들  식단에 포함 는 주  료가 었고, 식사 

마다  마 다.

   산업  에는  사 들  업에 사했고, 꾼들  심시간에 집

에  그  주  식사  했다. 산업  후, 동  계  심시간에 집에 

 가 없게 어 늦  후   에 주  식사  하게 었는 , 는 

한 사 들  프 눈티   것과 같  시간 다. 것  티타 고 

지게  것 다. 겁고 포만감  주는 식  같  

 하 티 고, 과 게  가운 고  도만 

공  그냥 티 다. 하 티   컨, 계 ,  

고 ,  등 엇 든 가능하 , 매우 많   

 함께 공 다는 것 에 드시 지 하는 사

 규칙  없다.

   특  지역에 는 심지어 늘 에도 동 계  사 들  티타   주  

식사  한다. 내가  만 해도 하루  는 침(breakfast), (dinner), 

티(tea) 었고, 티는 항상 산업   식사 시간  후 다  시에 었다.

   , 지역  역에 걸쳐 산계층에게는 침(breakfast), 심(lunch), 

(dinner)  고,  식사는 후 곱 시 경에 었다. 티타  들  

한 식사시간 었고 후 다  시에 었다. 그  해도, 후 다  시에 

에 가  식사  시 보 , 그 시간에 식사  공하는  거  없  것

다. 에 는 티(tea)가 니  식사(dinner)  공한다. 그리고 식

사 시간에만 공한다.

   다 에 에  는 티(tea)  겨보  다.  가지  보

니,  가지 다 시도해 보는 건 어 ?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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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(http://whatscookingamerica.net/EllenEaston/EtiquetteFauxPas.htm)

3.  에티

    에티 에 한  한 내  고 싶다 , Etiquette Faus Pas and 

Other Misconceptions About Afternoon Tea(실  하지 는 에티 - 프 눈

티에 한 해들)  고한다. 

-  들

   거운  몸에 엎지 지 도  하  

가 없는  는  엄지 가  여  시 

치에, 집게 가 과 가운 가  열  시 치

에 고, 새 가   향하게 하여 균  

는 것 다.

   가 는   는 가  

 향  고 새 가   향하게 하

여 균  는다.

    들거  공 에 들어 는  다.  마시지  는  

침에 다시  한다. 

   뷔 에   마실 는  에    침  들고  

 는다.  마시지  에는   침에 다시 고 에 

는다.  침  과 함께 드는 경우는 탠  연 에   뿐 다.

-새 가   향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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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원  든   에  만들어 고, 략  620  경에 시 었다. 

 만들어진  들  가 없었다. 거운  몸에 엎지 지 도  

하  해, 가 달리지   는  엄지 가  여  시 치

에, 집게 가 과 가운 가  열  시 치에 고, 새 가   향하게 

하여 균  는 것 다. 

   새 가   향하게 한다는 것  하게 공  운다는 것  니

, 간 울 다는 다. 것  꾸미 는 태도가 니   지   

엎지 지  한 것 다.  에 가  감 도  고,  

닥  도  다. 

-   사 하  

     게 어 는  다.   여 시 치에 고, 열  

시 향      도 드럽게  어 다. 가   

다  시에 거 , 하는 사  주 에게  치워달 고 탁한다. 특

, 실   마실 는  에  그  어 는  다.  

-  하  

   는 림  니  우  함께 내 는다. 림   진해   본  맛  

가린다. 어  사 들  에 우   도 하지만, 한  우  

 해 는    후 우  는 것    다.

   에  티    마 한 침 시  꺼  그 에 는다. 티 에 달

린 실  티  주  감거  티  짜 는  다.

   몬   함께 낼 는 V   것 보다 게 어  내는 것 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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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 몬  포  같  공하거 ,  

하는 사    후에 게  몬  

에 어주도  한다. 몬  연산  우 에 

들어 는 단 질  고시  에 몬과 우

 같  지 도  한다. 

-  마시

      식  헹 어 는  다. 리 내  마시지 말고, 한   

 미하  마시고, 식   에 삼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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